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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미래 의료 패러다임을 이끌고 인천·경기를 포함한 서부권의 부족한 의료 
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, 바이오 연구와 연계될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이 순
조롭게 진행되고 있다.
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이원재 청장과 윤동섭 
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 
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.

○ 이날 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연세의료원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병원 건축 
설계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올해 말 착공과 오는 2026년까지 병원 
개원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. 

○ 연내 착공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연세의료원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설계와 

인허가 일정이 맞물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송도세브란스 건립 T/F를 

운영 중에 있으며 별도 실무회의도 수시로 개최하며 협의하고 있다. 

보도분류   브리핑(  ) 보도자료 제공( ✔ )
보도일시 2022. 3. 30.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작 성 과   서비스산업유치과 

담     당   과장 안도현, 담당 정한별 (032-453-7394)

“내달 경관심의 시작 건축 인허가 절차 밟는다…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순항”

인천경제청·연세의료원,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 추진 간담회 개최

현재 설비·전기 등 시스템 설계 중…“연말 착공·2026년 개원 위해 긴밀히 협력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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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특히 인친경제청은 송도세브란스 병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연세대학교, 

연세의료원, 송도국제화복합단지(주) 등과 인허가 지원, 유관기관 협의 등을 

통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.  

○ 송도세브란스 병원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85,800㎡의 부지에 지상 15층, 
지하 3층 규모 800병상의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다. 이달 초부터 건축 기본 
설계에 들어가서 설비, 전기, 토목 등 시스템 설계 중에 있으며 내달부터는 
경관심의를 시작으로 견축 인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. 

○ 정밀의료, 디지털 의학, 의료 빅데이터, 바이오산업 등 미래 의학을 이끄는  
의료산업화 선도 병원을 지향하는 송도세브란스 병원이 건립되면 인천·경기를 
포함한 서부권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 

○ 특히 연구 특성화 병원으로서 연세사이언스파크(YSP)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
송도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·학·연·병의 핵심 앵커 역할을 수행할 것
으로 예상된다. 

○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“연세대, 연세의료원, 송도국제화복합단지(주) 등과의 
긴밀한 협력과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오는 2026년 송도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할 
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  


